
제1회 일본군“위안부”박물관회의 

선언문 

 

오늘 한국,필리핀,중국,대만, 미국의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박물관회의가 가해국인 일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한국의 생존자 김학순이 ‘위안부’피해자로 공개 증언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오랫 동안 이어져 온 침묵의 역사가 깨졌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과 역사 연구의 발전에 의해 과거 일본군이 

침략하여 통치했던 아시아-태평양 거의 모든 지역에 성노예 제도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여 온 피해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폭력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따뜻하고 

강인한 생존 피해 여성들에게서 인간의 존엄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정부가 이 중대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활동을 

이어왔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망각하려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안부’피해의 실태와 그 역사를 전하는 박물관의 역할은 다음 세대에게 

평화와 인권 교육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박물관은 운영주체나 규모는 다 

다르지만,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기억을 계승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박물관 회의는, 전쟁이 없고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연대하여 활동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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